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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총회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자연보전을 위한 방안 논의

– 아부다비에서 전 세계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한자리 모여 자연보전 방안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

(WCC**)’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으로 1948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170여 개국의 1,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1만 8천 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세계자연

보전연맹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도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크게 회원총회와 사전 토론회(포럼), 전시행사로 

구성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회원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기관이 모여 연맹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 계획 등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회원들이 제출한 

발의안(motion) 등을 투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회원 자격으로 연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크레딧*, 합성생물학**에 대한 발의문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 보호·복원 활동이나 기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기술

  회원총회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토론회(포럼)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별 발표 및 토론, 강연 등을 통해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식이 공유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은 10월 11일 토론회(포럼)에서 

포스코와 함께 자연자본공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활동을 소개한다. 

 * 기업의 자연자본과 관련된 지표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현지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와 같은 탄소중립 정책을 비롯해 멸종

위기종 복원과 같은 자연보전 정책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 자연자본공시 

대응 역량 제고 사업의 성과 등을 소개하는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연맹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연맹을 통해 자연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서현 (044-201-6571)

국제환경개발협약팀 담당자 사무관 한상완 (044-201-6977)



붙임 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개요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설립) 전 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지원

으로 1948년에 국가,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 형태로 창설

○ (위상)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영향력이 증대된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

- 세계유산협약 공동 발의(스톡홀름 회의, `72년), CITES와 람사르협약 

창설 기여, 람사르협약 사무국 운영 등으로 국제적 지위 확보

- 멸종위기종 목록 발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심사권, UN 회의 

영구 옵서버 자격 보유

-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자연기반해법(NbS)’ 최초

제안(`02) 및 KM GBF 수립 및 평가지표 결정에 영향

○ (구성) 세계 170여개국, 1,400여개 기관, 18,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

구분 우리나라 회원 수
국가회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기관 회원
6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백두대간수목원)

지방정부 회원 2 (제주특별자치도, 순천시)
NGO 회원 8 (한국습지학회, 자연환경국민신탁, 에코나우 등)

< IUCN 우리나라 가입 현황>

□ IUCN 프레임워크 파트너십(Framework Partnership)

ㅇ (개념) IUCN 프로그램 등 핵심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파트너들의 

모임으로 IUCN의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ㅇ (회원) 대한민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미국, 룩셈부르크 등 9개국

기후환경에너지부 - IUCN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주요성과

  ▸ 한-IUCN 협력사업으로 자연자본공시, OECM 등 자연보전 관련 사업 추진
  ▸ 세계리더스보전포럼(WLCF) 개최(제주, ’15.7, ’18.10, ‘22.10)

  ▸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BD COP12) 지원(평창, ’14.9)


